




기획ㆍ총괄 | 정희원 (국립국어원)

집            필 | 박동근 (건국대학교)

삽            화 | 김향희

디    자    인 | 

편집ㆍ제작 | 김철호 (글노리)

발    행    일 | 2010. 7. 10.

발    행    인 | 권재일

발    행    처 | 국립국어원 www.korean.go.kr

이 책의 저작권은 국립국어원에 있습니다.

Copyright (c) 2010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길 148 (우)157-857

국립국어원 | 2010 - 04 - 01

발간등록번호   | 11-1371028-000191-01

한국인이 알아야 할 우리말 상식 열여섯 마당



| 책을 펴내면서 |

이 세상에는 언어가 몇 개나 될까요? 분류 기준에 따라 다르기

는 하지만 적게는 3,000여 개에서 많게는 7,000여 개의 언어가 있

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중 한국어는 약 7,700만 명이 사용하

고 있어서, 사용자 수로 보면 13위 정도에 해당합니다. 또한 인터

넷에서 통용되는 정보의 양을 기준으로 하면 세계 10위 언어입니

다. 사용자 수나 국제 소통어로서의 쓰임 등을 볼 때 한국어의 위

상은 프랑스어나 이탈리아어와 비슷합니다.

한국어의 높아진 위상은 최근에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 사이 

한국의 경제적 성장과 대중문화의 인기에 힘입어 한국어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과 학습 열기는 대단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한국어가 어떤 언어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

람들이 많습니다. 한국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외국인들은 물론이

고, 한국인들 중에도 한국어가 다른 외국어와 비교해 어떤 특징을 

지닌 언어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

려 해도 마땅한 자료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전문 

연구자들이 집필한 이론서는 이해하기가 어렵고, 홍보책자에 실

려 있는 내용은 너무 간략하여 갈증을 해소하기에는 불충분하다

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국립국어원에서는 한국어에 대해 체계적인 지식을 얻고 

싶어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충실한 안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책자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우리말의 이모저모”라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어는 누가 사용하는지, 한국어의 

소리 체계와 문법·어휘 체계의 특징은 무엇인지 등 주요한 항목

들을 빠짐없이 담고 있습니다. 한국어뿐 아니라 표기 수단인 한글

에 대해서도 창제의 배경과 원리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

다. 그 밖에 한국어의 역사와 지역어 현황, 높임법의 발달 등 한국

어의 중요 특징들을 되도록 외국어와 비교 대조하여 서술함으로

써 이해를 돕고자 했습니다.

국립국어원은 이 책을 집필하면서 학계에서 검증된 과학적·

체계적인 내용을 담되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설명하고자 

애썼습니다. 이미 출간된 책들 중에는 미확인 정보가 담겨 있어서 

사람들이 한국어에 대해 잘못된 지식을 가지게 되거나,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 읽기에는 지나치게 어려운 경우가 많았기 때

문입니다. 한국어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전하고자 마련한 이 책이 

되도록 널리 읽혀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바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에 더 깊은 애정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2010년 7월

국립국어원 원장 권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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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람들의 말, 한국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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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공용어, 한국어

한국어는 대한민국의 공용어로, 한반도와 제주도를 포함하여 

그 부속 섬에 거주하는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말한다. 

한반도 밖에서 한국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한국계 

이주민과 그 후손들이다.  

19세기 이후 한반도와 주변 국가의 정치·사회적 변화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를 떠나 중국(특히 연변 조선족 자치주)과 일

본, 러시아(연해주와 사할린),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미국, 캐

나다, 호주, 브라질 등으로 이주했다. 이러한 한국계 이주민과 그 

후손들도 한국 밖의 지역에서 한국어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한국

어를 국가 단위의 공용어로 사용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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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1 언어인 공용어로 사용하면서 동시에 가정이나 지역 사회

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다. 주로 한국계 이주민과 그 후

손들이 여기에 속한다. 셋째는,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워 사용하

는 사람들이다. 최근 한국이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발전하면

서 한국에 관심을 갖고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는

데, 이들이 셋째 부류에 속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사용하는가

세계에 존재하는 언어의 수는 언어와 방언의 경계를 어떻게 규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적게는 3,000여 개에서 많게

다(단, 북한을 고려할 경우 한국어를 제1 언어로 사용하는 곳은 두 나라

가 된다).

한국은 최근에 국제 결혼이나 이주 노동을 위해 해외에서 들어

오는 이주민이 늘면서 급속히 다문화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 하지

만 한국은 여전히 절대 다수의 국민이 한국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단일 언어 사회이다.

누가 한국어를 사용하는가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

째는, 한국어를 제1 언어인 공용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다. 한국

과 북한의 주민이 여기에 속한다. 둘째는, 한국어를 제2 언어로 사

용하는 사람들이다. 중국, 일본, 미국, 중앙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각 지역에 살면서 저마다 중국어, 일본어, 영어 등 그 지역의 언어

9억

3억7천만 3억5천만

1위
중국어

(푸퉁화)

2위
힌두어

자료 출처 : Ethnologue 2005

3위
스페인어

3억4천만

4위
영어

7천1백만 6천8천만

13위
한국어

18위
프랑스어

 » 사용 인구로 본 세계의 언어

한국 사람들은
 어떤 말을 쓰죠? 그야 당연히 

한국어죠!



중국 
233.7만

일본 59.2만

동남아시아 30.4만

유럽 11.8만

러시아 22.2만

중앙ㆍ서아시아 32.7만

대양주 15.7만

북미
232.5만

중남미 10.7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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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09년 인터넷 사용 언어 인구 집계에 따르면 한국어

는 10위에 해당한다. 2007년에는 제43차 세계지식재산권기구

(WIPO) 총회에서 한국어가 포르투갈어와 함께 국제특허협력조

약(PCT) 공개어로 채택되었다. 이로써 한국어로도 국제 특허를 

제출하거나 특허 내용을 열람할 수 있게 되어, 한국어는 국제어로

서 위상을 갖추게 되었다.

한국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인구와 공용어로 사용하는 인구 사

이에는 큰 차이가 없다. 국외 이민 등으로 한반도 밖에서 한국어

는 7,000여 개로 본다. 2008년 통계를 보면 남한 인구는 4,860만 7 

천 명, 북한 인구는 2,329만 8천 명으로, 남북한 총인구는 7,190만 

5천 명에 이른다. 여기에 중국, 미국, 일본, 구소련 지역, 캐나다, 

대양주, 중남미 및 유럽 등지에 흩어져 사는 한국계 이주민과 그 

후손의 수를 합하면 약 7,700만 명 정도가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

으로 보인다. 통계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한국어는 사용 인

구로 볼 때 13위 안에 드는 언어로, 이탈리아어나 프랑스어 사용 

인구와 비슷한 수준이다.

 » 한반도 외 지역의 한국어 사용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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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우리말의 이모저모

소리 들여다보기

2

한국어는 어떤 느낌?

한국 사람들은 프랑스어의 소리가 부드러운 느낌인 데 반해 독

일어는 다소 딱딱하고 거칠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렇다면 외국인

에게 한국어는 어떻게 들릴까? 언어권에 따라, 또는 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한국어의 소리가 다소 딱딱하고 무뚝뚝한 느낌

을 준다는 이들도 있고, 생동감 있게 들린다는 이들도 있다.

한국어의 모음

한국어에는 모두 열 개의 단모음이 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 중에서 ‘ㅔ’[e]와 ‘ㅐ’[  ]를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를 모어로 사용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지만, 한국어 사용자들은 대

부분 한반도 안에 모여 살고 있으며, 한반도 안에는 다른 언어 사

용자들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

한국어는 사용 인구로 볼 때 프랑스어와 비슷하지만, 프랑스어

가 캐나다를 비롯한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등 여러 나라에서 공

용어로 사용되는 데 비해 한국어를 국가 단위에서 공용어로 채택

하고 있는 곳은 대한민국(과 북한)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한 언어 공동체가 한 국가를 이룬, 많지 않은 예

에 속한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 한국어는 역사적으로나 사회

적·문화적·정서적으로 남다른 의미가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

어는 한국 사람을 다른 민족이나 국민과 구별해 주는 중요한 징

표가 되며, 한국 사람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결속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많은 한국 사람들은 한국어를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

구가 아니라 애정을 갖고 보존·

발전시켜야 할 대상으로 여긴다.

사랑해요, 
대한민국! 사랑해요, 

한국어!



16 우리말의 이모저모 17소리 들여다보기

반면, 한국 사람들은 [p]:[b], [t]:[d], [f]:[v]와 같은 영어의 무

성음과 유성음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 한국 사람은 말을 할 때 ‘바

보[pabo]’에서 첫 번째 ‘ㅂ’은 무성음 [p]로, 두 번째 ‘ㅂ’은 유성

음 [b]로 각각 다르게 발음하면서도, 두 소리를 의식적으로 구별

하지 못한다. 또 한국 사람은 ‘보리’[pori]의 중간 소리 ‘ㄹ’과 ‘달

[tal]’의 마지막 소리 ‘ㄹ’을 [r]과 [l]로 각각 다르게 발음하면서도 

두 소리의 차이를 의식적으로 구별하지 못한다.

자음과 모음을 결합하는 방법

한국어에서는 모음을 중심으로 그 앞뒤에 각각 하나씩의 자음

이 올 수 있다. 현대 한국어에서 초성 자리에 올 수 있는 자음의 수

는 한 개를 넘을 수 없다. 즉, ‘나’, ‘소’, ‘자’처럼 초성 자리에 자음 

하나가 오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자리에 둘 이상의 자음이 겹쳐

 또 ‘위’와 ‘외’는 프랑스어의 [y]나 독일어의 [   ]와 같이 단모음

으로 발음하기도 하지만, [wi]나 [we]처럼 이중모음으로 발음하

기도 한다.

한국어의 자음

외국인들이 처음 한국어를 배울 때 ‘불[pul], 풀[phul], 뿔[p’ul]’

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 사람이 ‘불, 풀, 뿔’이라

고 하면, 영어 화자들은 대개 ‘풀, 풀, 풀’이라고 따라 한다. 한국 사

람은 ‘ㅂ, ㅍ, ㅃ’의 세 소리를 명확하게 서로 다른 소리로 구분하

지만, 영어 화자들이 이 소리들을 구분하는 일은 좀처럼 쉽지 않

다. ‘ㄷ, ㅌ ㄸ’이나 ‘ㅈ, ㅊ, ㅉ’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은 각각 ‘예사

소리, 거센소리, 된소리’라고 하는데, 한국어의 자음은 이렇게 세 

가지 소리가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폐모음

반폐모음

반개모음

개모음

ㅣ
ㅟ ㅡ

ㅚ

ㅜ

ㅗ

ㅓ

ㅏ

ㅐ

ㅔ 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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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혀의 위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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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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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어의 단모음

불, 풀, 뿔! 풀, 풀,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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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의 운율

언어 중에는 낱말의 높낮이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종

종 있다. 한국어의 옛말에서도 낱말의 높낮이 차이에 따라 의미가 

구별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은 일부 방언을 제외하고 높낮이

에 따른 의미 구별은 사라졌다.

한편, 모음의 길이에 따라 의미가 구별되는 단어들은 현대 표준 

국어에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눈’은 짧게 발음할 때는 보는 눈

(eye)을 뜻하고, 길게 발음할 때는 하늘에서 내리는 눈(snow)을 

뜻한다. ‘말’은 짧게 발음할 때는 동물 말(horse)을, 길게 발음할 

때는 사람이 하는 말(language)을 뜻한다. 하지만 젊은 세대로 올수

록 모음의 길이를 구별하지 못하는 경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첫머리에 오지 못하는 소리

한국어의 특징적인 음운 현상에는 ‘두음법칙’과 ‘모음조화’가 

있다. 낱말의 첫머리에 오는 자음이 본래의 소릿값을 잃고 다른 

소리로 발음되거나 아예 소릿값 자체를 잃어버리는 현상을 두음

법칙이라고 하는데, 한국어는 

특별히 낱말 첫머리에 ‘ㄹ’이나 

‘ㄴ’이 오는 것을 꺼려한다. 그래

서 한국어에는 ‘ㄹ’로 시작하는 

서 올 수는 없다. 영어에서는 ‘stop’이나 ‘spring’처럼 초성 자리

에 자음이 두 개 또는 세 개까지 나란히 올 수 있다. 하지만 한국

어는 초성 자리에 자음이 두 개 이상 올 수 없기 때문에, 앞의 영어 

단어들을 한국어로 옮길 때는 자음 사이에 모음 ‘ㅡ’를 넣어서 ‘스

톱’, ‘스프링’처럼 쓰고, 읽을 때에도 ‘ㅡ’를 넣어서 소리 낸다.

종성 자리에 오는 자음의 수도 하나를 넘을 수 없다. ‘흙’이나 

‘값’ 같은 말은 표기상 종성 자리에 자음이 두 개 있는 것처럼 보

이지만, 말을 할 때에는 [흑], [갑]과 같이 하나의 자음으로 발음

한다. 그래서 영어의 ‘milk’와 같이 종성 자리에 두 자음이 오는 

말을 한국어로 옮길 때에는 ‘밀크’처럼 한국어의 음절 구조에 맞

게 고쳐 쓰고, 말할 때에도 마지막에 모음 ‘ㅡ’를 넣어서 소리 낸다.

로인 (老人)   →   노인 (ㄹ두음법칙)

리발 (理髮)   →   이발 (ㄹ두음법칙)

녀자 (女子)   →   여자 (ㄴ두음법칙)

milk! 
( 1음절)

밀크!
( 2음절)



21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20 우리말의 이모저모

3
문법 둘러보기

어미가 하는 일

한국어에서는 평서문과 의문문을 어떻게 구별할까? 과거, 현

재, 미래 같은 시제는 어떻게 나타낼까?

영어에서는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등을 만들거나 능동문을 수

동문으로 바꿀 때 어순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This is a book. 평서문

Is this a book? 의문문

위에서 본 것처럼 영어에서는 주어인 ‘this’와 서술어인 ‘ is’의 

위치를 바꾸는 것만으로 평서문이 의문문이 된다. 반면에 한국어

고유어가 거의 없다. 한자어 중에서 첫소리가 ‘ㄹ’이나 (일부 조건

에서)‘ㄴ’으로 시작할 경우에는 이를 ‘ㄴ’으로 바꾸어서 발음하거

나 아예 소리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라디오(radio)나 레이저(laser), 뉴스(news)와 같이 서

구에서 들어온 외래어의 경우에는 어두에서도 ‘ㄹ’이나 ‘ㄴ’ 소리

를 그대로 발음한다.

어울리는 모음, 어울리지 못하는 모음

다음 표에서 보듯이, 한국어는 한 어절 안에서 ‘ㅏ, ㅗ’는 ‘ㅏ, 

ㅗ’끼리, ‘ㅓ, ㅜ’는 ‘ㅓ, ㅜ’끼리 어울리는 현상이 있다. 이를 ‘모

음조화’라고 하는데, 이 현상은 동사의 어간과 어미 사이나 의성

어·의태어에서 주로 나타난다.

ㅏ - ㅏ ㅓ - ㅓ ㅗ - ㅗ ㅜ - ㅜ

깎 - 아 꺾 - 어 노릇 - 노릇 누릇 - 누릇

파랗다 퍼렇다 보글 - 보글 부글 - 부글

반짝 - 반짝 번쩍 - 번쩍 동실 - 동실 둥실 - 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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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조사 ‘가’는 ‘철수’가 이 문장에서 주어임을 나타내고, 

조사 ‘을’은 ‘책’이 목적어임을 나타낸다. ‘영희’에 한정의 뜻을 나

타내는 조사 ‘만’을 붙여서 ‘영희’ 외에는 부산에 도착한 사람이 없

다는 뜻을 더하고, ‘부산’에 ‘까지’를 붙여서 도착지가 부산임을 나

타낸다.

어미와 조사의 독립성

한국어의 어미와 조사는 앞에 오는 어간이나 체언에서 따로 분

리해 낼 수 있다. 이때 각 어미와 조사는 한 가지 형태가 한 가지 

기능을 한다.

영어의 ‘ they’는 ‘ he/she’의 복수형이

다. ‘ them’은 ‘ he/she’의 복수형이자 목

적격을 나타낸다. ‘their’는 ‘ he/she’의 복

수형이자 소유격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영어의 ‘them’이나 ‘their’는 ‘he/she’에 대해 두 가지 이상의 기

능을 하지만, 형태적으로 이들을 분리해서 복수를 표시하는 부분

과 격을 나타내는 부분으로 나눌 수는 없다. 반면에 한국어의 ‘그

들을’과 ‘그들의’에서는 체언인 ‘그’와 복수의 뜻을 더하는 ‘들’, 목

적격을 표시하는 ‘을’과 관형격을 표시하는 ‘의’를 각각 분리해 낼 

수 있다.

는 어순과 상관없이 어간에 어떤 어미가 달라붙느냐에 따라 문장

의 종류가 달라진다.

철수는 학교에 간다.  평서문

철수는 학교에 갈까?  의문문

철수야, 학교에 가자.  청유문

철수야, 학교에 가라.  명령문

방금 보았듯이 어간 ‘가-’에 어미 ‘-ㄴ다’가 붙으면 평서문이 

되고, ‘-ㄹ까’가 붙으면 의문문이 된다. 또 ‘-자’가 결합하면 청유

문이 되고, ‘-라’가 결합하면 명령문이 된다.

조사가 하는 일

한편, 체언(명사·대명사·수사) 뒤에는 조사를 붙여서 그 낱말

의 자격을 나타내거나 특정한 의미를 더해 준다.

철수 - 가 책 - 을 읽는다.
(주어) (목적어)

영희 - 만 부산 - 까지 갔다.
(한정)  (도착점)

he/she 그

they 그 - 들

them 그 - 들 - 을

their 그 - 들 -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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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수는 학교에 간다. 영희는 집에 간다.

→ 철수는 학교에 가 - 고 영희는 집에 간다.

→ 철수는 학교에 가 - 지만 영희는 집에 간다.

한국어에서 문장을 이을 때 사용하는 연결 어미는 앞뒤 문장의 

의미 관계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철수는 학교에 간다’와 ‘영희는 

집에 간다’라는 두 문장을 ‘-고’로 연결하면 앞뒤 문장이 의미상 

대등함을 나타내고, ‘-지만’으로 연결하면 앞뒤 문장이 서로 반대

되는 상황임을 나타낸다.

그 밖에

서양 언어에서 체언(명사 등)에 표시되는 ‘인칭’이나 ‘성’, ‘수’ 

등은 한국어에서 특별한 형태로 실현되지 않는다. 물론 한국 사람

들에게 인칭이나 성, 수에 대한 관념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한국어

에서 이러한 것들은 주로 어휘를 통해 실현된다.

어미의 힘

한국어에서는 동사의 어간에 다양한 어미를 결합하여 여러 가

지 문법 정보를 표시한다.

어간 ‘잡-’에 ‘-으시-’를 결합하면 

[높임]의 기능을, ‘-았/었-’을 결합하

면 [과거]의 기능을 실현한다. 또 ‘-

겠-’은 [추측]을, ‘-더-’는 [회상]의 

기능을 실현한다.

또, 다음에서 보듯이 한 어간에 여러 어미가 한꺼번에 결합할 

수도 있다.

  

문장을 이어주는 어미

영어에서는 두 문장을 연결할 때 ‘and’나 ‘ but’ 같은 접속사를 

사용하지만, 한국어에서는 연결 어미를 써서 두 문장을 한 문장으

로 잇는다.

잡 - 다  평서

잡 - 으시 - 다 높임

잡 - 았 - 다 과거

잡 - 겠 - 다     추측

잡 - 더 - 라  회상

잡   -   으시   -   었   -   겠   -   더   -   라

          어간      높임         과거       추측      회상     평서

go     and 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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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어의 기본 어순

전 세계의 언어들은 대부분 문장을 이루는 기본 요소로 주어

(Subject), 목적어(Object), 서술어(Verb)라는 세 가지 성분을 갖

고 있다. 그런데 언어에 따라 이 세 가지 성분을 배열하는 순서가 

다르다.

서술어 먼저!
서술어는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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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예문에서 보듯이, 영어에서는 꾸미는 말 ‘so much’가 꾸

밈을 받는 말 ‘love’ 뒤에 오는 데 반해, 한국어에서는 꾸미는 말 

‘매우’가 꾸밈을 받는 말 ‘사랑하다’ 앞에 온다. 마찬가지로 한국어

에서는 ‘읽을 만한’이 꾸밈을 받는 말 ‘책’ 앞에 오지만 영어에서는 

이에 대응하는 ‘worth reading’이 꾸밈을 받는 말 ‘book’ 뒤에 

온다.

조사는 뒤에

한국어에서는 단어와 단어의 관계를 나타내는 조사가 명사 뒤

에 오지만, 이에 대응하는 영어의 전치사는 명사 앞에 놓인다.

나는 학교 - 에 간다.

I go to school

한국어는 기본적으로 ‘주어(S)-목적어(O)-서술어(V)’ 순으로 

말을 하는 SOV 언어이다. 다음에서 보듯이 한국어에서는 서술어

가 맨 뒤에 오는데, 이러한 순서는 서술어가 주어 다음에 오는 영

어나 중국어와 크게 다른 점이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한국어
  (S)     (O)       (V)

I     love   you 영어
(S)     (V)     (O)

我     愛     你 중국어
(S)    (V)    (O)

꾸미는 말은 앞에

한국어에서는 꾸미는 말이 꾸밈을 받는 말 앞에 오는 것이 원

칙이다.

나는 너를 매우 사랑한다.

I love you so much.

이것은 읽을 만한 책이다.

This is a book worth reading.

꾸밈말? 
앞이나 뒤에! 꾸밈말? 

무조건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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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희 -  에게 내 - 가 그림 -  을 보여 주었다.

영희 -  에게 그림  -  을 내 - 가 보여 주었다.

위의 문장에서 ‘내가’와 ‘영희에게’와 ‘그림을’의 위치가 서로 

다르지만, 세 문장의 기본 의미는 같다. 한국어에서는 체언과 결

합하는 조사가 그 낱말의 격을 표시하기 때문에, ‘내-가’가 문장에

서 어느 위치에 오더라도 주격을 표시하는 ‘가’로 인해 항상 주어

로 해석된다.

주제어를 앞세운다

한국어의 어순이 비교적 자유롭다고 해서 일정한 순서 없이 아

무렇게나 말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대체로 한국어는 ‘주어 - 목

적어 - 서술어’ 순으로 말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그러므로 어

우리는 방안 - 에 있다.

We are in the room

위의 예문에서 보았듯이, 영어에서는 위치를 나타내는 전치사 

‘to’와 ‘in’이 명사 앞에 오지만 한국어에서는 위치를 나타내는 조

사 ‘에’가 명사 ‘학교’, ‘방안’의 뒤에 온다. 이런 점에서 한국어의 

조사는 영어의 전치사에 대응하는 ‘후치사’라고 할 수 있다.

어순이 바뀌어도 된다

영어에서는 낱말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문장 성분이 결정되기 

때문에 어순이 바뀌면 의미가 전혀 다른 문장이 된다.

John loves Mary.

Mary loves John.

반면에 한국어는 문장 안에서 성분들의 이동이 비교적 자유롭

다. 한국어는 ‘주어 - 목적어 - 서술어’가 기본적인 어순이지만, 말

을 할 때 반드시 이 순서를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내 - 가 영희 -  에게 그림 -  을 보여 주었다.

순서대로 말해야 돼! 순서? 
별로 중요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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낱말의 세 종류

5

고유어

한 언어를 구성하는 낱말들이 순수히 고유한 어휘로만 이루어

지는 경우는 드물다. 영어의 경우에는 독일어, 프랑스어, 그리스

어 등에서 차용한 어휘가 많다. 한국어를 구성하는 어휘들은 기원

에 따라 크게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구분할 수 있다.

고유어는 한국어의 밑바탕이 되는 어휘로,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이 땅에서 써오던 말이다. ‘토박이말’이나 ‘순우리말’이라고도 한

다. ‘손’ ‘발’ ‘눈’ ‘코’ ‘입’ ‘얼굴’ 같은 기본적인 신체 어휘나 ‘하나’ 

‘둘’ ‘셋’과 같이 수를 세는 말, ‘하늘’ ‘땅’ ‘바다’와 같이 자연물을 

가리키는 말들은 대부분 고유어이다.

순이 바뀌면 기본 의미는 같더라도 미묘한 의미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철수는 영희에게 인형을 주었다.

영희에게 철수는 인형을 주었다.

한국어는 주로 첫머리에 오는 말이 화제의 초점이 된다. 위의 

두 문장에서는 ‘철수는’과 ‘영희에게’의 어순이 서로 바뀌어 있다. 

두 문장 모두 의미상 철수가 영희에게 인형을 준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첫째 문장에서는 ‘철수’가, 둘째 문장에서는 ‘영희’가 

각각 화제의 초점이 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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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들어온 한자어

한자어 가운데에는 일본에서 들어온 것들도 적지 않다. 개화기

와 일제 강점기를 즈음하여 한국에 일본식 한자어가 많이 흘러 들

어왔다.

일본식 한자어 중에는 근대 서구에서 들어온 개념들을 일본어

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 많다. ‘야구(野球)’ ‘사진(寫眞)’ 

‘기차(汽車)’와 같은 말들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런 낱말들은 일제 

강점기 때 식민지 언어 정책에 힘입어 급속히 한국어 속으로 파고 

들어왔다.

해방 후 한국인들 사이에서 일본식 한자어를 솎아내려는 노력

이 시작되었고, 이런 움직임은 지금도 일부에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한국어에서 일상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널리 사용되는 기초 어휘들은 대

부분 고유어이다. 또 한국어의 중요한 

문법 관계를 나타내는 말은 전부 고유

어로 이루어져 있다.

고유어들은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다 보니 일반적으로 의미의 폭이 넓다. 예를 들어 고유어 동

사 ‘보다’는 눈으로 대상을 인식한다는 기본 의미 외에 ‘읽다, 살피

다, 만나다, 헤아리다, 진찰하다’ 등 스무 가지가 넘는 뜻이 있다.

중국에서 들어온 한자어

한자어는 한자로 적을 수 있는 어휘들을 말한다. 오래 전에 중

국에서 들어온 낱말들이 많은데, 한글 탄생 이전 시대까지 한자로 

문자 생활을 하는 동안 한국어 안에 정착하게 되었다. 서구 외래

어가 주로 말을 통해 유입되었다면 한자어는 주로 글의 형태로 들

어왔다.

한자어를 적는 수단인 한자는 한국 고유의 것이 아니지만, 한자

어의 발음은 토착화된 한국식으로 한다. 예를 들어 ‘漢字’를 중국

식으로 발음하면 [hànzì]가 되지만, 한국 사람들은 한국식 한자

음인 [한�짜]라고 발음한다.

한자어

고유어

외래어

 » 한국어의 어휘

기차도, ‘기차’라는 
말도 일본에서 건너간 

거예요.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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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어는 격식을 차려야 하는 상황에서 주로 사용하고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는 고유어를 많이 사용한다. 예를 들어 고유어 ‘오늘’

과 같은 의미를 지닌 한자어 ‘금일’의 경우,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고 연설을 할 때나 문어에서만 제한적으로 쓰인다.

외래어

한자어 외에 다른 언어권에서 들어온 말을 외래어라고 한다. 외

래어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말은 영어에서 빌려온 것

들이다. 한국에서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버스’ ‘택시’ ‘텔레비전’ 

‘컴퓨터’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이 밖에 한국어 안에는 여러 

언어권에서 들어온 외래어들이 섞여 있다.

 

• 독일어 : 세미나, 이데올로기, 노이로제 등

• 라틴어 : 스타디움, 테마, 알리바이 등

• 러시아어 : 트로이카, 페치카, 보드카 등

• 이탈리아어 : 첼로, 오페라, 템포 등

• 프랑스어 : 망토, 콩트, 모델 등

한국어 낱말 중에는 한국어에 섞여든 지 오래되었거나 한국어

에 맞게 변화하여 일반인들이 외래어라는 것을 잘 의식하지 못하

한국에서 생겨난 한자어

한자어 가운데에는 한국에서 생겨난 것도 있다. ‘감기(感氣)’ 

‘백일장(白日場)’ ‘편지(便紙)’ 등은 예전부터 써오던 것들이고, ‘노

사(勞使)’ ‘면도(面刀)’ ‘자가용(自家用)’ 등은 현대에 만들어진 한

자어들이다.

본래 한자어가 아닌데 고유어를 발음이 비슷한 한자로 표기하

여 사람들이 한자어로 오해하고 있는 말들도 있다. 예를 들어 ‘생

각’ ‘구경’ ‘서랍’ 등은 고유어인데, 비슷한 발음의 한자를 붙여 ‘生

覺’ ‘求景’ ‘舌盒’으로 적는 경우가 있다.

국어사전에서 한자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사전에 따라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70%에 이른다. 하지만 국어사전에 실린 한자어 

가운데에는 실제 언어 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 상당히 많

다. 이는 영어에서 라틴어와 프랑스어의 차용 빈도가 높지만 일상 

언어에서는 주로 토착 영어를 사용하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해 한

국 사회에서 일상적인 의사

소통은 고유어가 중심이 되

며, 한자어 사용 비율은 국

어사전의 통계만큼 높지는 

않다.

한자어와 고유어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을 경우, 

금일은…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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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서클(circle)’은 고유어와 외래어가 함께 쓰이는 경우이고, ‘승

강기(昇降機)’와 ‘엘리베이터(elevator)’는 한자어와 외래어가 같

이 사용되는 예이다.

한때 한국 사회에서는 한자어와 서구 외래어를 격식 있고 유식

한 말로 대접하고 고유어는 상대적으로 낮추어 보는 의식이 있었

다. 이에 대해 일부 한국인들은 지나친 외래어 사용이 한국어의 

정체성을 위협할 수 있다며 불필요한 외래어나 어려운 한자어를 

알아듣기 쉬운 고유어로 바꾸어 쓰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는 경우가 있다. ‘고무’ ‘붓’ ‘구두’는 각각 네덜란드어, 중국어, 일

본어에서 온 말이지만 거의 고유어처럼 인식된다.

일본식 한자어와 더불어 일본에서 들어온 외래어들도 적지 않

은데, 한때 일상 언어에서도 많이 쓰였던 이런 낱말들 중에는 일

본어에 대한 저항감과 지속적인 국어순화 노력으로 이제는 잘 사

용하지 않게 된 것들이 많다.

고유어ㆍ한자어ㆍ외래어의 공존

한국어에서는 같은 의미를 지닌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를 모두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수를 셀 때 고유어로는 ‘하나, 둘, 셋’이라

고 하고 한자어로는 ‘일(一), 이(二), 삼(三)’이라고 한다. ‘동아리’

하나, 둘, 셋!일, 이,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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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세한 느낌을 담은 낱말들

6

의성어ㆍ의태어의 발달

한국어는 의성어·의태어가 풍부하고, 다양한 느낌을 표현하

는 감각어가 발달했다. 이러한 낱말들은 풍부하고 섬세한 표현을 

가능하게 한다.

사물의 소리를 흉내낸 말을 의성어라 하고 사람이나 사물의 모

양이나 행동을 흉내낸 말을 의태어라고 하는데, 한국어에서 의성

어와 의태어 수는 5,000여 개에 이른다. 의성어는 대부분의 언어

에 있지만 한국어의 경우에는 그 수가 매우 많고, 특히 의태어의 

발달은 한국어가 유별나다.

의성어와 의태어의 모습은 나라마다 달라서, 한국어를 잘 모르

는 외국인이 한국어의 의성어나 의태어를 듣고 그것이 무엇을 흉



“퐁당”

“풍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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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낸 말인지 알아맞히기는 어렵다.

• Twinkle, twinkle little star, how I wonder what you are.

•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추네

• キラキラ 光る 夜空の星よ。

     (kirakira hikaru, yozorano hoshiyo)

이 노래는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어 전세계적으로 애창되는 곡

이다. 영어 가사에서 ‘twinkle, twinkle’은 별이 빛나는 모양을 흉

내낸 것인데, 한국어로는 ‘반짝반짝’이라고 하고 일본어로는 ‘キ

ラキラ(kirakira)’라고 한다.

twinkle,
 twinkle!

반짝반짝! キラキラ!

소리의 차이는 곧 느낌의 차이

한국어의 의성어와 의태어에서는 자음이나 모음을 교체하여 

미묘한 어감의 차이를 지닌 말들을 만들어 낸다. 이때 양성모음인 

‘ㅏ, ㅗ’와 음성모음인 ‘ㅓ, ㅜ’가 짝을 이루어 대응한다. 양성모음

은 밝고, 가볍고, 맑고, 작은 느낌을 주며, 음성모음은 상대적으로 

어둡고, 무겁고, 탁하고, 큰 느낌을 준다.

반짝반짝 : 번쩍번쩍

퐁당퐁당 : 풍덩풍덩

양성모음으로 된 ‘반짝반짝’은 작은 빛이 빛나는 모양을, 음성

모음으로 된 ‘번쩍번쩍’은 큰 빛이 빛나는 모양을 나타낸다. 양성

모음으로만 된 ‘퐁당’은 작은 물건이 물에 떨어지는 소리를, 음성

모음으로만 된 ‘풍덩’은 큰 물건이 물에 떨어지거나 빠질 때 나는 

소리를 흉내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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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음의 경우에는 짝을 이루는 ‘예사소리-된소리-거센소리’를 

교체하여 미묘한 어감의 차이를 나타낸다. 된소리나 거센소리로 

시작하는 의성어·의태어는 그에 대응하는 예사소리 표현보다 

강하거나 거센 느낌을 준다.

감감 : 깜깜 : 캄캄

벌떡 : 뻘떡 : 펄떡

한국어의 의성어·의태어는 단순형이 반복형으로 발전하는 경

우가 많다. 예를 들어, ‘반짝’은 빛이 한 번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

지는 모양을 나타내고, 그 반복형인 ‘반짝반짝’은 빛이 여러 곳에

서 또는 잇따라 나타났다 사라지는 모양을 나타낸다.

의성어ㆍ의태어에서 생겨난 말들

한국어에는 의성어·의태어를 바탕으로 만든 단어들이 많다. 

‘보슬비’는 가늘게 비가 오는 모양을 흉내낸 ‘보슬보슬’에서 온 말

이고, ‘꿀돼지’는 돼지의 울음소리를 흉내낸 ‘꿀꿀’에서 온 말이다. 

한국어의 동물이나 곤충의 이름 가운데에는 특히 울음소리를 흉

내낸 의성어에서 온 말들이 많다.

동물 의성어 (울음소리) 이름

개굴개굴 개구리

부엉부엉 부엉이

귀뚤귀뚤 귀뚜라미

느낌의 차이를 섬세하게 표현한다

한국어에서 감각어가 발달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감각어의 

수가 많다는 뜻이 아니다. 색상의 구별이라는 면에서 한국어에는 

‘희다, 검다, 빨갛다, 노랗다, 파랗다’의 다섯 가지 색을 구분하는 

어휘밖에 없다. 하지만 한국어는 감각어의 자음과 모음을 교체하

거나 여러 접미사를 결합하는 등 매우 다양하고 조직적인 방법으

로 단어의 형태를 바꾸어 미세한 감각의 차이를 섬세하게 표현할 

검군! 까맣군!시커멓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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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검다’ 한 단어만 보더라도 관련된 파생어가 50개가 넘어, 

색의 밝고 어두운 정도나 선명한 정도뿐만 아니라 색에 대한 사람

들의 심리적 태도까지 구별한다.

•  검다[시각] : 껌다, 가맣다, 거멓다, 까맣다, 꺼멓다, 새까맣다, 시꺼멓

다, 새카맣다, 시커멓다, 거무데데하다, 거무뎅뎅하다, 거무숙숙하다, 

거무죽죽하다, 가무잡잡하다, 거무충충하다, 거무칙칙하다, 거무퇴퇴

하다, ……

•  달다[미각] : 달달하다, 달콤하다, 달큼하다, 달콤새콤하다, 달착지근

하다, 달콤쌉쌀하다, ……

한국어에서는 사람의 성격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데 감각어

를 사용하기도 한다. ‘싱겁다’는 말이나 행동이 엉뚱함을, ‘짜다’는 

인색함을, ‘가볍다’는 행동이 진중하지 못함을, ‘거칠다’는 성격이 

사나움을 의미한다.

싱거운 소리! 소금 필요해?

한국어를 적는 글, 한글

7

한글을 만든 원리

고유한 문자가 없었던 옛 한국 사람들은 기록을 위해 중국에서 

생겨난 글자인 한자를 빌려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한국어

는 중국어와 구조가 달라서, 한자를 사용하여 중국어식으로 문장

을 만들어 기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조선의 제4대 임금인 세종대왕은 사람들이 문자 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을 안타깝게 여겨, 1443년 누구나 쉽게 익혀 사용할 수 있

는 소리글자인 ‘한글’을 만들었다. 이후 3년간 세종대왕은 문자를 

실험하고, 1446년 한글에 대한 해설을 붙인 “훈민정음”이라는 책

자를 만들어 세상에 내놓았다.

한글을 만든 기본 원리는 사물의 모양을 본뜬 ‘상형’이다. 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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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본 글자는 ‘ㄱ’ ‘ㄴ’ ‘ㅅ’ ‘ㅁ’ ‘ㅇ’의 다섯인데, 위 그림과 같이 

각 자음을 발음할 때 혀나 입술의 상태 등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

떠 만들었다.

모음 또한 상형을 바탕으로 만들었다. 모음의 기본자인 ‘··’ 

‘ㅡ’ ‘ㅣ’는 각각 둥근 하늘과 평평한 땅, 서 있는 사람의 모양을 본

뜬 것이다.

한글의 다른 글자들은 기본 글자에 획을 더하거나 낱글자들을 

합쳐서 만들었다. 예를 들어 ‘ㅋ’은 ‘ㄱ’에 획을 더한 것이고 ‘ㄷ’은 

‘ㄴ’에, ‘ㅌ’은 ‘ㄷ’에 각각 획을 더한 것이다. 

ㄱ ㄴ ㅅ
ㅇ
ㅁ

 » 한국어의 자음과 발성 기관

ㄱ → ㅋ

ㄴ → ㄷ → ㅌ

ㅁ →  ㅂ → ㅍ

ㅅ → ㅈ → ㅊ

ㅇ → ᅙ → ㅎ

체계적이고 배우기 쉬운 글자

흔히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문자라고 한

다. 세종대왕은 사람의 음성 기관을 세밀히 관찰하고 발음 원리와 

한국어 말소리의 특성을 연구하여 한국어를 적는 데 이상적인 문

자를 만들어냈다. 앞서 보았듯이 한글의 글자 모양은 사람의 발음 

기관과 닮았는데, 조형적으로 매우 단순하면서도 세계의 어떤 문

자와도 다른 독창적인 모양을 하고 있다.

한글은 글자들 사이의 관계가 매우 정연하고 체계적이다. 로마

자의 경우에는 비슷한 소리를 적는 ‘ k’와 ‘g’, ‘t’와 ‘d’ 등이 형태 

면에서 아무런 공통점이 없다. 하지만 세종대왕은 상형으로 만든 

다섯 가지 기본 자음과 세 가지 기본 모음만을 가지고 나머지 글

자들을 일관되게 가획의 방법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한글은 ‘ㄱ’

과 ‘ㅋ’, ‘ㄷ’과 ‘ㅌ’처럼 같은 자리에서 나는 소리들의 글자 모양이 

형태적으로 관련성을 지닌다.

한글, 
참 독특하죠?

독창적이라고 
하는 게 더 어울리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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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에 한글은 ‘지혜로운 사람은 아침 나절이 되기 전에 

이를 이해하고,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 만에 배울 수 있다’라고 한 

것처럼, 배우기가 아주 쉽다. 특히 한글을 만든 원리를 이해하면 

훨씬 쉽게 익힐 수 있다.

모아쓰기, 가로쓰기, 세로쓰기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구분하여 

적는 소리글자이면서도 자음과 모

음을 음절 단위로 모아 쓰는 독특

한 표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한

글의 모아쓰기 방식은 독서 능률을 높여 뜻을 좀더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한글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로쓰기를 하는데, 

세로쓰기도 가능하여 필기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ㅅ   +   ㅗ   +   ㄴ  →   손 

 [s]      [o]       [n]    [son]

 » 한글의 모아쓰기

대한민국 대
한
민
국

 » 한글의 가로쓰기  » 한글의 세로쓰기

정보화 시대에 부합하는 문자

한글은 독특한 모아쓰기 방식 때문에 기계화에 불리하다는 평

가를 받은 적이 있었다. 로마자에 맞게 고안된 타자기나 컴퓨터에

서 모아쓰기 방식의 한글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

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정보 기술(IT)의 발달과 더불어 한글이 재평

가받고 있다. 한글을 컴퓨터에서 구현하는 일은 이제 더 이상 문

제가 되지 않는다. 한글은 오히려 정보 처리 면에서 빠르고 정확

하여, 정보화 시대에 부합하는 문자라 할 수 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합해 8개밖에 안 되는 기본 글자를 가지

고 나머지 글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10~12개에 불과한 휴대전화

1ㄱㅋ 2ㅣㅡ 3ㅏㅑ

4ㄷㅌ 5ㄴㄹ 6ㅓㅕ

7ㅁㅅ 8ㅂㅍ 9ㅗㅛ

*ㅈㅊ 0ㅇㅎ #ㅜㅠ

1    | 3  -

4 ㄱㅋㄲ 5 ㄴㄹ 6 ㄷㅌㄸ

7 ㅂㅍㅃ 8 ㅅㅎㅆ 9 ㅈㅊㅉ

* 0 ㅇㅁ #

2    

 » 휴대전화의 한글 문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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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숫자판에 한글 낱자를 효과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 또한 기본 

글자에 획을 더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쉽고 빠르게 글자를 조합하

여 입력할 수 있다.

한자 빌려 쓰기

한반도에 한자가 들어온 시기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삼국

이 성립된 이후인 6 ~7세기 무렵에는 한자가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고유한 문자가 없었던 당시 사람들

은 말을 표기할 방법이 없어 중국의 

한자를 사용했다. 그러나 한자는 그 

수가 매우 많아 배우기 어렵고, 중국

어와는 다른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

들이 한문의 문법을 이해하여 한자로 

문장을 짓고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말글살이의 어제와 오늘

8

무슨 뜻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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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었다. 그래서 한자의 소리나 뜻을 빌려 한국어를 표기하는 차

자 표기를 고안하여 사용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차자 표기 방식에

는 향찰, 이두, 구결이 있는데, 대개 한국어의 어순에 따라 한자를 

배열하고 차자 표기 방식에 따른 토를 붙여 넣는 방식이었다. 이

두는 한글이 창제된 뒤인 19세기까지도 사용되었다.

한글의 탄생

한자를 빌려 적는 방식은 한국어를 표기하는 완전한 방안이 

될 수 없었다. 이에 조선의 제4대 임금인 세종대왕은 즉위 25년

인 1443년에 한국어를 표기하기 위한 고유 문자인 ‘한글’을 창제

했다. 이로써 한자를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도 쉽게 글자를 배우고 

익혀 문자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농사를 짓는 법이나 예법에 관한 

책이 한글로 씌어졌고, 한글로 된 시나 

소설 같은 창작 문학이 나오기 시작

했다. 또 한글로 편지를 주고받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많은 양반 귀족들은 

한자를 중히 여겨 새로운 문자 창제

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다. 조선시

아하, 이런 뜻
이었구나!

대에 한글을 흔히 ‘언문’이라고 불렀는데, 여성들이 많이 썼다고 

하여 ‘암클’이라고 낮추어 부르기도 했다. 그 뒤 근대화 과정에서 

국민 누구나 쉽게 글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각성이 생겨나면서 

나라의 문자라는 뜻으로 ‘국문(國文)’이라고 부르다가, 뒤에 ‘한글’

이라는 이름으로 통일되었다.

이젠 ‘언문’이 아니라 
‘한글’이라고 부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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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탄생 이후의 문자 생활

한글이 창제된 뒤에도 한자는 양반 계층을 중심으로 여전히 문

자 생활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다. 국가의 주요 공문서는 물론 

개인적인 기록들도 대부분 한자로 씌어졌다. 20세기 이전 조선의 

교육 기관인 서당이나 서원은 한문을 교육하는 기관이었다. 나라

의 인재를 뽑는 과거 시험도 한문으로 치러졌다. 그 결과 한글 창

제 이후 20세기 전까지 한국의 문자 생활은 ‘한자’, ‘이두’, ‘한글’

의 세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한글이 공적인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

세기 말 민족적 자각이 일면서부터였다. 1886년 4월에 최초의 순

한글 신문인 “독닙신문”이 창간되었고, 1894년 11월 21일에 조선

의 제26대 임금인 고종이 모든 공문서를 한글로 적는다는 칙령을 

내리면서 비로소 한글이 공식 문자로 인정받게 되었다.

한글만 쓸 것인가, 한자를 섞어 쓸 것인가

이후 한국에서는 문자 사용에 대한 태도에 따라 한글만을 쓰자

는 사람들과, 한글과 한자를 섞어 쓰자는 사람들의 주장이 팽팽하

게 맞서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글 전용과 국한문 혼용의 문자 생

활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많은 전문 서적들이 한글과 한자를 

섞어서 썼고, 대부분의 일간지들도 한글과 한자를 혼용했다. 반면

에 대중성이 높은 분야에서는 

한글을 전용하는 비중이 높았다.

한자 섞어 쓰기에 대한 논란

이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한자

는 한글에 비해 배우기 어렵고 

특히 컴퓨터 같은 전자 기기에

서 사용하기 불편하여, 한글과 

한자를 혼용하는 경우는 점점 

줄고 있다. 하지만 필요에 따라 공문서에 한자를 병기할 수 있도

록 하고 있으며 일부 도로 표지판에도 한자를 함께 쓰고 있다.

 » 서적의 국한문 혼용

한글만 씁시다 ! 한자도 씁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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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해진 로마자

최근에는 영문자를 비롯한 로마자를 쓰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아졌다. 도심의 거리에서는 로마자로 표기된 간판을 쉽게 볼 수 

있다. 한국의 도로 표지판이나 주요 관광지의 안내판은 한글과 로

마자를 병기하고 있다. TV, UN, PD, MC 같은 약자는 한글보다 

로마자로 적는 것이 더 일반적이다.

 » 거리의 로마자 간판들


